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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정전사태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우리나라 전력산업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규모 정전사태가 지난 9월 15일 13시경 발생했다.당시 30℃를 웃도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냉방부하가 급증했고, 추석연휴를 보낸 근로자들이 공장 등 산업현장으로 속속 복귀하면서 전력수

요가폭주했다.

당일오전10시경전력수요가떨어져야할시점임에도불구하고계속늘어났고결국예비전력은바닥을치기시작했다.

뒤늦게 찾아온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후 시간 의 냉방부하가 폭증, 예비전력이 제로에 가까워졌고 전력거래소는

순환정전이란 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당시 전력거래소

임직원이나 전력업계 관계자들은“그날은이상하게평소나타났던전력수요패턴과달라당혹스러웠다”고회고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국정감사가열렸다. 당연히 9∙15 정전사태와관련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어처구

니없는일들이속속드러났다. 소통부재가문제 다. 정부와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발전6사등은서로남의일

인 양 무관심했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의 운 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발전회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했음에도불구하고보고와통제를제 로하지못한점이여실히드러났다. 

정부 관계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급박한 상황에 메모를 남겨둔 일. 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을

정부 관계자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지경부 전력산업과로 가야할 팩스는 엉뚱하게도 무역위원회로 보내지고 심지어

확인조차 하지않았다. 정부와한전도나몰라라했다. 정부는손놓고있었고한전은시키는일만한셈이다. 당시전력현

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만이상황의심각성을인지하고어필했던것으로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소통부재 등을 문제 삼으며 전력거래소가 갖고 있던 전력계통 운 기능을 한

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지지자들은 한전의 전력판매경쟁도입을 전제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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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았다. 정태근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월 4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 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해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표 발의했고, 지경위 소속 의원 중 김진표 의원(민주당)을

제외한총25명중24명이이법률개정(안)에서명했다. 유례없는일이라고한다.  

이번 정전사태와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 지지자들이 전력거래소 계통운 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해판매경쟁도입이란조건을달며독립적인규제기관의필요성을어필했다. 손양훈인천 교수는지난달13일전력

산업연구회 주최로열린조찬간담회주제발표자로나서이번정전사태는일시적인사고가아닌구조적인문제임을지적하며,

특히전력거래소 계통운 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한전의 판매부문의

분리를전제해야만가능하다고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력계통기능을 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겠으나 한전의 전력판매부분 경쟁도입을 전제조건으로 달려고 했다. 의원들의 저지로 묵살됐으나 여전히 전력판매부문

경쟁도입을전제로전력계통의통합을검토중인셈이다. 

9∙15 정전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양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반 론자는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재앙으로봤고찬성론자들은제 로추진되지못한정책의결과로보고있다. 전력거래소가계통운 의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발전회사는 분사의 의미를 잃게 돼 통합이란 주장

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따라서전력산업구조가전력산업구조개편이전으로돌아가는당연한수순이다. 전력산업정책

의 옳고그름을 논하기전에 9∙15 정전사태와 관련 올바른 전력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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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정전사태는전력산업구조개편의양면을보여주는시발점이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반 론자는잘못된정책이빚어낸 재앙으로봤고

찬성론자들은제 로추진되지못한정책의결과로보고있다. 

전력거래소가계통운 의기능을상실하게되면전력시장도

유명무실해질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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